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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생성형 AI 시대, 헤르만 바빙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Based on 
Herman Bavinck's Worldview in the Era of Generative AI 

서 미 경 (Mikyoung Se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centered 

on Bavinck's Christian worldview in the era of generative AI. The generative AI era has 

brought rapid changes to worldviews in terms of ontology, epistemology, and ethics, 

significantly differing from previous contexts. The contemplation of the worldview in 

the generative AI era is interconnected with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s not merely about practicing learning in a Christian 

manner, but also about establishing an individual’s worldview.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of cognition and existence, existence and creation, and creation and 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avinck's worldview within the context of the generative AI era. First,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cognition and existence, the study discussed the cognition 

and 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generative AI from the standpoint of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existence. Human existence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us 

human cognition is shaped by divine revelation and natural law. In contrast, generative AI 

derives its understanding from data created through human reason. Second, in discussing 

the problem of existence and creation, the study explored the issues surrounding our world. 

All creatures, whether spiritual, psychological, or generative AI, are subject to God's laws 

of creation. The existence and creation processes of AI can be understood as a means to 

realize God's creative intent. Third, regarding the problem of creation and actio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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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ethical issues related to creation and action. God's moral law commands that 

we wholeheartedly love what is true, good, and beautiful, and above all, love God and our 

neighbors as ourselves. This categorical imperative should be regarded as an even more 

serious command in the changing academic paradigm of the generative AI era. Therefore,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n the era of generative AI should reflect human moral 

responsibility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be approached in accordance with God's 

moral order. 

Key words: Bavinck's Christian worldview,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generative AI, 

cognition and existence, existence and creation, creation an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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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생성형 AI는 인간의 경험 데이터인 소리, 글,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유사한 콘텐츠

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지칭한다. 2022년 10월 Chat GPT가 등장하면서 사람처럼 대답하고 다양

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가 등장했고, 2023년에는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 정밀한 그림과 노래, 영

상, 영화제작, 논문, 코드 작성 등이 가능한 생성형 AI가 등장했다. Chat GPT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

신과 변화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공지능

의 법인격과 윤리문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일자리 변화,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등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유발하고 있다(김병록, 2024). 

기존 Chat AI가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분류에 국한되어 있다면, 현재 생성형 AI는 매력적인 전환

점에서 다양한 기술과 교육, 산업, 서비스 분야에 폭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AI 기술은 기술 개발 

속도뿐만 아니라 도입 속도의 측면에서 더 빠른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증가의 측면

에서 보면,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때에는 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반면, 생성형 AI는 출시 2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2024.02.16.).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과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도입 속도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의 문제를 넘어 인류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은 기존의 도덕적 신념, 관행, 사회 제도, 법적 규범, 물질문화를 포함하는 다른 힘과 결합하

여 사회적 도덕성의 변화를 촉진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Danaher, 2024). 따라서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은 새로운 도덕성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

보를 제공하거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정신 모델이나 은유를 제공하여 도덕적 인식을 바

꿀 수 있다. 또한 기술은 우리가 가치들을 서로 순위 매기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와 규

범을 변화 시켜왔다. 예를 들어, 더 효과적인 피임약이 개발된 이후에 사회적으로 캐주얼하고 비혼

적인 성적 친밀감의 가치가 성적 순수성이나 순결의 가치보다 높아졌다. 최근에는 대량 감시와 데

이터 수집 시대에 접어들어 디지털 편의성을 사생활과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Danaher & 

Sætra, 2022 ; Howe, et al, 2023). 이렇게 기술이 종교, 과학, 정치,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힘은 종

종 혁명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Hopster et al. 2022). 이는 주로 종교적, 과학적, 정치

적, 사회적 혁명에서 변혁적 역할을 해온 기술이 도덕적 혁명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혁명은 도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내면화하는 성격과 행동에 대

한 공동체적 기준이 되는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Baker, 20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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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생성형 AI의 열풍으로 인하여 인류 공동체는 어느 시대보다 더 뛰어나게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김명주, 2023).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다양한 

언어로 인한 인류 소통의 장애를 말끔하게 제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류는 내적인 분

열과 끊임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 모델의 등장은 대중의 상당한 관심을 얻

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에 대한 이점과 위험, 한계와 관련하여 격렬한 토론과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모델은 의료, 금융, 교육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약속을 제시하며 

다양한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부작용, 개인정보보

호에 대한 위험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Baldassarre, et al, 

2024).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윤리, 복제, 

환경적 영향, 저품질 연구의 확산 등 다양한 과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Bail, 2024). 이렇게 생성

형 AI의 등장이 이전과는 다른 파급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대중이 직관적으로 생성형 AI를 편리하

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Yang & Yoon, 2023). 

이러한 시점에서 생성형 AI 시대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세계관적인 고민이 요구된

다. 생성형 AI는 인류 공동체의 도덕적 패러다임과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

형 AI 시대 세계관에 대한 고민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연결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단지 기

독교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Harris, 

2004: 223-225). 통합의 목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키고 적용하여 가

치 있는 지식은 받아들이지만, 거짓 지식 주장을 구별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 시대 바빙크(H. Bavinck, 1854-1921)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는 것에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선행연구는 방대하지만, 최근의 연구들 중에서는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사

상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최용준, 2024), 기독교 세계관 재정의

(김기현, 2024), 영화를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 수업(고기숙, 2024),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철학(서

성철, 2024)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다룬 연구(손정위, 2024 ; 원신애, 2024)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생성형 AI 시대의 세계관 변화를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

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의한 연구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는 이유는 바빙크

가 묘사한 당시의 사회적 특징이 오늘날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당시대의 

특징을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한 내적 분열과 끊임없는 불안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대를 

사유와 감정 그리고 의지와 행동 사이의 부조화가 있었고 학문과 삶 사이가 분열되어 있었다고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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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결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세

계관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Bavinck, 2023: 30-33).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대의 특징을 내적 

분열과 불안감이라 말한 것이다. 오늘날 생성형 AI 시대에도 바빙크 당시 상황과 유사하게 세계와 

인생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영

역은 부인되거나 AI 기술이 대체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파편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적분열과 끊임없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체계를 세운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1837-1920)와 바빙크의 기

독교 세계관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카이퍼는 기독교 세계관의 포괄적 적용을 강조하며, “모든 영역

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했다. 바빙크는 카이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적 세계관이 신학

적 논의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야 함을 강조했다(Beach, 2008). 카이퍼와 바빙크는 

하나님께 받은 문화명령을 실현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Mouw, 2009: 117-118). 문화

명령의 맥락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첫째, 

생성형 AI의 현재적 이슈를 다루고,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이를 위해 바빙크

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루는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의 관점에서 인식론적 변화(사

유와 존재), 존재론적 변화(존재와 생성) 그리고 윤리적 변화(생성과 행위)에 대해 살핀다. 둘째, 생

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살펴보고, 바빙크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의 세계관을 논한다. 셋

째,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술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윤리적 변화에 대해, 바빙크

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사유와 존재(인식론적 변화), 존재와 생성(존재론적 변

화) 생성과 행위(윤리적 변화)로 구분하여 논한다.

Ⅱ. 생성형 AI와 세계관

비에스타(G. J. J. Biesta, 2017)에 의하면, 칸트를 중심으로 한 계몽시대 교육은 인간의 합리적 이

성을 강조하며 자기주도적인 인공지능 개발의 토대가 되었고, 그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고,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바빙크의 기독교 세

계관에서 다루는 세 가지 문제 -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 - 의 관점에서 인식론적(사

유와 존재), 존재론적(존재와 생성), 윤리적(생성과 행위) 변화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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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

생성형 AI는 gen AI라고 불리기도 하며, 사용자의 프롬프트 또는 요청에 의해 텍스트, 이미지, 비

디오, 오디오, 소프트웨어 코드 등과 같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 지능(AI)을 말한

다. 생성형 AI는 딥 러닝 모델이라는 정교한 머신 러닝 모델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인간 두뇌의 학

습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알고리즘이다. 머신 러닝 모델의 작동은 사용자의 자연어 요

청이나 질문을 이해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인코딩하여 관련성 있

는 새로운 콘텐츠로 응답하는 방식이다(Stryker & Scapicchio, 2024). 이처럼 생성형이라는 의미는 

Chat GPT가 대규모 데이터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계적 추론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로 입력하고 자연어로 응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을 가진 기술이다(옥장흠, 2024). 이러한 생성형 AI는 Chat GPT의 등장 이후 이전과

는 다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중이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용자 

가용성을 높이는 프론트엔드(front-end) 서비스이기 때문이다(Yang & Yoon, 2023). 

2027년까지 생성형 AI의 성장률은 연평균 86%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생성형 AI는 의료 영상 분

석, 질병 예측, 약물 개발 분야, 예술 및 창의적 콘텐츠 대량 생성 분야, 고객서비스, 자동번역, 게임 

디자인과 가상현실 분야 등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Microsoft, 2024,09.24). 이렇게 생성형 AI는 업무 효율성 극대화, 신규 창작물의 빠른 

생성 등으로 교육과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활용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측면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고윤미·심정민, 2023). 

교육에서 생성형 AI 사용은 잠재적으로 학습자의 동기 부여, 학습 참여 유도, 개별화된 학습을 지

원하고, 형성 평가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습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Baidoo-Anu & Owusu Ansah, 2023 ; Deng & Yu, 2023).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는 접근이 용이

하고 글쓰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

웅기. 2024 ; 박정은 외, 2024 ; 이빛나. 2024). 이러한 생성형 AI의 사용과 적용의 장점은 즉각적이

고 상세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김영대, 2023). 그렇기 때문에 기초 교육으로 이해되는 경향

이 강하지만, 환각(hallucination)현상과 표절과 같은 오류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비판적, 창의적 사

고의 결여 등 부정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서울경제, 2023.2.13. ; Jarvis, 2023). 따라서 생성형 

AI가 제시한 답을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생성형 AI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편리하고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과학과 학계에서는 심각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에도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Thorp, 2023). 특

3) 왈롱 교회(프랑스어: Église wallonne)는 네덜란드와 이전 식민지에 있는 칼빈주의 교회로, 교인은 원래 남부 네덜란드와 프랑스 
출신이며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이 교회의 구성원은 왈롱 개혁교회(Waals Reformed, 프랑스어: Réformé wallon)라고 불리
며 오랫동안 네덜란드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Nederduits Reformed)와 구별되었다.

4) 요한 토르베케(Johan Rudolph Thorbecke, 1798-1872)는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1848년
에 사실상 혼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왕의 권한을 줄이면서 주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종교적, 개인
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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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생성형 AI로 작성한 과제, 보고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표절이나 대필, 저작권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잘못된 정보 생

성, 데이터의 편향성,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aidoo-Anu & Owusu Ansah, 

2023). 그러므로 인간의 규범과 충돌할 경우에는 규제가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공지능

과의 경쟁에서 인간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영역이 창작성이나 예술적인 분야로 알려져 왔으나, 생

성형 AI가 가져오는 법률문제는 인간의 창작과 AI 결과물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김윤명, 

2023). 이처럼 생성형 AI의 사용과 활용에서 생성형 AI를 학습 도구로서의 사용에 국한할지라도 읽

기와 쓰기의 기본 학문적 요소와 개별 학습 능력 성장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 등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올바른 사용은 도구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출

발해야 하며, 그 도구와의 관계를 통해 맺는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이은희·박매란, 2023 ; 

오민정·김종규, 2023).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김소연 외, 2024). 2023년 3

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에서 1명이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생성한 결과를 보통 이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이 89.5%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전자신문, 2023.7.9). 이렇게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생성형 AI

로 인한 보안 위협과 범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보원(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로 인한 대

표적인 보안 위협과 범죄현상은 잘못된 정보, AI 모델 악용, 유사 AI 모델 서비스 빙자, 데이터 유출, 

플러그인 취약점, 확장 프로그램 취약점, API 취약점문제 등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잘못된 

정보의 경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가짜 뉴스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의사 결정, 딥페이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이슈나 정치 현상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이미지, 텍스트, 음

성,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AI 모

델의 악용을 통해 피싱 등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 코드의 작성으로 해킹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해킹을 통한 데이터의 유출과 확장프로그램 취약점을 노

린 DDoS 공격, 좀비 PC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위협과 범죄현상들이 존재한다. 

반면, 생성형 AI에 근거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뉴욕경찰청(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에서는 성매매 방지 챗봇과 다크웹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다크버트를 활용하고 있다(홍승표, 2023). 서울시에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 최

초로 디지털성범죄를 24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있다(서울시, 2024.04.18.). 생성형 AI 기술의 발

전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 방안도 기민하게 모색되고 있다(윤지영, 2024). 이러한 법제적 대응은 기

술의 부정적인 면을 규제하고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세억·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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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지식 완성형 암기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협업하

여 지식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며, 그것을 실제 학습과 일(직무)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

시킬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권정민·이영선 2023 ; 장성민, 2023). 이렇게 생성형 AI

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과 전반적으로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세계관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생성형 AI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유발 하라리(Y. N. Harari)는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를 해킹

했으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친밀함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의견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The Economist, 2023.4.28.) 바이런 리스(B. Reese)는 AI와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시대

를 ‘제4의 시대’라 명명한다. 그는 지난 10만 년의 인류역사에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기술

은 단 세 번뿐이었다고 말한다. 제1의 시대에는 ‘불’이며, 그것은 인간의 뇌(지능)를 압도적으로 성

장시켰고, 제2의 시대는 ‘농업’이며, 그것이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정착하게 했으며, 노동의 분배

를 만들어 계급을 만드는 것에 이바지했다. 제3의 시대에는 ‘글과 바퀴’이며, 글로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바퀴를 통해 이동하며 문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4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며, 그것이 인류에게 다음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했음을 말한다. 그 질문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자아는 무엇인가?”이다(Reese, 

2018: 9-40). 이 세 가지 질문은 세계관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을 시사하

고 있다. 

그렇다면, 제4의 시대 생성형 AI가 우리의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첫

째, 생성형 AI의 정보 생성에 따른 인간 존재의 인식론적 변화(사유와 존재) 둘째, 생성형 AI와 인간 

존재에 따른 존재론적 변화(존재와 생성) 셋째, 생성형 AI와 인간의 윤리적 책임에 따른 윤리적 변

화(생성과 행위)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식론적 변화(사유와 존재)

AI는 인간의 창조물로서 ‘인간의 형상’(Imago Hominis)이 투영되어 있는 인간을 닮은 인공이다. 

AI의 창조자들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설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즉,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적 능력을 AI를 통해 갖기를 욕망한다(정경일, 2023). 존

재론적으로 AI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속성에서는 인간보다 월등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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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양금희(2018)는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

었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인식과 관련된 개념이라 주장한다. 오늘날 이미 생성형 

AI는 여러 영역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우리의 인식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

보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인식론적 논의를 요구하며, AI의 정보 생성 능력은 인간의 지

식 체계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Dreyfus, 2021: 121). 따라서 AI가 생성한 콘텐츠

와 지식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Bostrom & Yudkowsky, 2014: 29). AI가 생성하는 콘텐

츠는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식의 의미와 다르며, AI의 지식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품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신념이나 경험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 러닝의 한 분야이다. 머신 러닝은 뇌가 학습을 수

행하는 경험주의 인식론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학습은 지속적으로 축적된 경험에서 일반적인 원

칙을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머신 러닝은 인간 뇌의 이러한 학습 기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다. 즉, 인간이 머신 러닝 시스템에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하면, 시스템은 그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생성(예: 이미지, 사운드 인식, 등 총칭하여 패턴 인식)을 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인간이 수행하는 학습과 유사한 것으로, 이 공식은 경험에서 이론으로의 인지

적 진행에 비유될 수 있다. 이는 인간 경험과 유사하지만 인간 경험과는 다르다. 머신 러닝은 인간 

경험에 포함된 데이터를 계산하고, 기록하며, 서로 연결시켜 인간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모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경험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머신 러닝이 인간이 해석할 수 없

는 수학적 객체와 무수한 데이터를 통합하기 때문에 머신 러닝이 경험을 생성하는 정확한 메커니

즘이 여전히 ​​인간에게는 미스터리로 인식되고 있다. 머신 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

기 때문에 이 모델은 종종 '블랙박스'라는 라벨이 붙는다(Bai,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적 도구 정도의 의미로 간주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

은 우리 삶의 조건이 되었고 정보(information)를 접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변화되고 있다(오

민정·김종규, 2023). 예를 들면, 인간의 글쓰기를 대체하는 기계 글쓰기의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와 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 속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현실 세계의 인식은 빠르게 변

화하고 있다. 

비고스키(L. S. Vygotsky, 1978: 55)는 사회문화 이론에서 학습과 인지 발달을 매개하는 데 있어

서 신체적, 정신적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적 수단의 사용, 매개된 활동으로의 전환

은 모든 심리적 작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구를 사용하면 새로운 심리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무한히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는 그저 또 다른 도구 이상이며, 그 파



186 『신앙과 학문』 제29권 제4호

서 미 경 

급력과 효과는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있다.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 과정이 필요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나 에세이 쓰기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가능한 '슈퍼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자

연적 과정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만들 때, 교육을 통해 촉진하고자 하는 인지적, 정서적 성장 자체

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Sidorkin, 2024).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으

로 생성형 AI 기술을 기술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신화를 조성하듯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포스트먼(N, Postman, 1995: 191)의 말처럼, 디지털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현혹

하고 신기술 자체가 특권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촉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2) 존재론적 변화(존재와 생성)

인공지능과 인간 존재의 관계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의성, 자율성, 그리고 지능의 개념

에 도전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창의적 작업을 모방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게 되

면서 인간의 독특한 존재론적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조

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서미경, 2021 ; Floridi, 2019: 56). 생성형 AI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

터를 바탕으로 대화 콘텐츠를 생성한다. 그 데이터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창조해온 지적 유산 또는 

자원들이기에 ‘그럴듯함(plausibility)’을 넘어 ‘진정성(authenticity)’을 가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문제는 AI가 인간의 유산과 자원들을 채굴하고 가공하여 그럴듯해 보이도록 편집하여 텍스트, 이미

지, 동영상 등 콘텐츠를 대량 생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AI가 만든(AI-made)’ 콘텐

츠들이 인터넷 영토를 잠식하게 될 것이고, 업데이트될 데이터도 생성형 AI가 생산한 것들로 채우

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차세대 생성형 AI들이 웹에서 학습하고 결과물을 생성하게 될 것

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AI의 정보와 사유 그리고 논리를 학습하게 될 것

이다. 그러한 때에는 어떤 데이터가 인간 사유의 산물인지 아니면, AI가 가공한 사유의 산물인지 식

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The Economist, 2023.4.28.). 이와 같은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의 상실

은 인류와 문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AI가 이룬 성과는 인간 지능의 일부를 모방하여 시스템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추론 능력을 갖추고 인간을 넘어설 인공일반지능(AG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Lennox, 이우진 역, 2021: 14; AI타임즈, 2023.11.24.). 인공일반지능(AGI)의 개

념과 기술의 확산과 동반하여, 구글 엔지니어 출신 레반도프스키(Anthony Levandowski)는 “미래

의 길(Way of the Future, WOTF)’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길’은 신의 섭리를 AI를 통

해 따르려는 사람들이 2015년 처음 만든 종교 조직이다. 이 조직은 교주인 레반도프스키가 징역형



1872024. 12

생성형 AI 시대, 헤르만 바빙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연구

을 받고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문을 닫았었다(Interesting Engineering, 2023.11.24.). 또한 

생성형 AI 시대 일부 그리스도들은 Chat GPT를 주님의 자리에 또는 목회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

으며 경외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이경건, 2023). 이러한 시대에 중요한 질문은 “신앙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

형 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인간 존재, 신앙,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세계관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3) 윤리적 변화(생성과 행위)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 위원회와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가짜 뉴

스, 자동 스팸 및 피싱 등 생성형 AI의 악용에 대한 윤리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은 AI Act를 통해 생성형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김법연, 

2024 ; 김혜정 외, 2024 ; 염규현, 202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결정권은 여전히 윤리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교육, 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여러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리적 우려, 잘못된 정

보, 디지털 격차, 불평등한 인프라, 규제 부족, 디지털 기술 부족, 변화에 대한 저항, 기술 통합, 디지

털 교육학 등이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교육과 과학 등 학문적인 분야에서 AI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활용하기 위한 원칙에 철학적, 교육적, 윤리적 차원이 포함된다(Storozhyk, 2024). 학문적

인 패러다임에는 지식, 정직성, 정확성, 적응성, 개방성, 협업, 책임감의 윤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자동화된 콘텐츠 생성, 언어 처리 기회, 실시간 번역, 향상된 접근성 등을 제공함으로 

교육과 과학 등 학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키고 있다(장미

경, 2024). 결정권의 차원에서 정보화시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정보를 생성하고, 인간의 결정권에 따

라 정보가 유통되었다면, 현재는 AI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생성하며 판단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가치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인간이 중심이었던 주도권이 스스로 학습하고 알고리즘화 하는 AI 

기계의 지능적 능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완형, 2018). 

‘생성형 AI’는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생성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 

AI로 이전 AI와는 다르게 데이터나 이미지를 단순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성한다는 점에서 다

르다(Schmidt, 2024). 즉, 비정형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생성자라 할 수 있다. 생성자란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생성물(what)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창조자’(creator)인 것이다. 이것은 

생성형 AI가 ‘암묵적인 윤리 행위자’(implicit ethical agents)에서 ‘명시적인 윤리 행위자’(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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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agents)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상득, 2024). 즉, 생성형 AI는 윤리적으로 행동하도

록 설계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화되어 있는 암묵적인 윤리 행위자가 아니라, 자율적인 행위자

로서 명시적인 윤리 행위자가 된다. 명시적인 윤리 행위자란 윤리적 범주나 윤리 원칙을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자를 말한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데이터

를 찾아 분석하고 입력된 정보를 전달만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학습

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성형 AI의 윤리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

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생성형 AI는 그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만든 데이터를 참고하고 활용하여 

자기 나름의 ‘주체적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생성형 AI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며 명시적 윤리행위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새로운 범주의 전문가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활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윤리 등 윤리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국의 국가기관과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NTSC)는 인공지능 윤리문제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검증보다는 인공지능의 행

위방식을 기반으로 한 검증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형(2018)은 인공지능 관련 윤리 

제정이 복잡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위자로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공

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함으로 인간중심의 윤리학을 넘어서는 윤리제정의 문제가 제기 

된다. 셋째, 인공지능을 도덕적 행위자로 정의할 때,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윤리는 공학적 과정상

의 윤리 규범 문제가 된다. 넷째, 인간과 인공지능이 더 이상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인간과 

친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인 모색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새로운 윤리적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이고 규제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

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구조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우

리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

떻게 다루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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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바빙크 당시 시대적 상황은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따라서 본 장은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바빙크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의 기독교 

세계관을 논한다. 

1.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

본 연구는 신앙(faith)과 학문(learning)의 통합(integration)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전제

로 한다. 해리스(R. A. Harris, 2004: 23-25)에 의하면, 통합이란 새로운 지식(학문)을 기존 지식에 

맞추어서 일관성을 만들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통합의 과정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 주

장이 나타날 때마다 매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틀 안에서 지식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유형인 

동시에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식의 유형은 진리 명제들의 집합이고, 세계관은 모든 현실

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해석적인 틀이 된다. 

전술하였듯이, 생성형 AI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론적과 인식론

적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그렇다면, 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한가? 첫째, 기독교는 현대 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Harris, 2004: 25-30). 즉,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성형 AI 시대와 관련

된 지식의 집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앙과 학문 통합의 과정은 성경과 성령님의 동시

대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Gangel, 1978: 100). 즉, 오래전 과거에 직접적인 청중을 위

해 쓰여진 성경이 현재의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과 학문의 성공적인 통합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의 진리를 생성형 AI 시대에 비추어 해석하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성령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의 과정은 기독교 세계관과 생활관의 발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Gangel, 

1978: 104). 그리스도인에게 통합의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면, 그는 진리에 의해 내면화된 세계관과 

인생관을 계발하고 성경의 렌즈를 통해 모든 삶의 경험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

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의 잘못된 지식 구분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Gaebelein, 1968: 21). 넷째, 통합은 성

경 중심 교육이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Gangel, 1978: 105). 통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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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배운 지식은 그들의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즉, 통합에서 지식이 신학이든, 성경 해설이든, 화학이든, 수학이든, 생성형 AI와 관련한 것이

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성경 중심의 세계관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

화되어야 하고, 그들의 삶은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과정에서 신앙은 학문을 확고히 하고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학문은 신앙을 확고히 하고 더 명확히 

하게 된다. 다섯째,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통해 지식과 학문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이해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

할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생성형 AI 시대에도 하나님이 창조

하신 이 세계에서 어떻게 만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현대의 가치

들과 행동들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진리에 서 있게 할 뿐 아니라, 극단으로 가고 있는 세속문화의 물결에 휩쓸리

지 않게 하며, 상대주의와 학문을 악용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모든 지식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앙은 학문과 진리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학문은 신앙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앙은 지식을 통합하고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실증적 탐구와 이성 그리고 계시를 통해 얻어지는 지식을 포함한다. 따라

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원천이 된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학문이 결합될 수 있고, 다른 모든 진리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

에서 신앙과 학문은 상호 연결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지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지식을 축

소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다른 세계관들이 적절

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여 지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통합

의 과정은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선별하고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는 방법인 것이다

(Harris, 2004: 29-3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생성형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

하다. 기독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점이며, 기독교 세계관은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인식

론, 존재론, 윤리적 측면의 관점을 제공하며, 세상에 대해 설명하는 지식을 정화하고 선별하고 교정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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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1) 시대적 배경

바빙크가 기독교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강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당시 시대의 특징을 

먼저 규정했다. 당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대의 특징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

과학과 역사학이 등장하고 발전하던 때였다. 기술과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

하고 동서의 교류가 시작되고 해방의 열망과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시기였다. 종교와 사상의 관점에

서 보면, 새로운 신비주의와 낭만주의가 출현했다. 도덕과 삶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무정부주의가 나타났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를 아우르는 특징을 바빙크는 내

적분열과 끊임없는 불안감에서 찾았다. 그 시대는 사유와 감정 그리고 의지와 행동 사이의 부조화

가 있었고, 학문과 삶 사이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결여시키고 수많은 거짓 세계관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30-

33). 

바빙크 당시 시대적 상황을 랜디스(D. S. Landes, 2003: 120-135)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혁명으

로 인한 기계화, 자동화 등의 기술혁신이 인간의 노동과 생산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

한 경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직업과 노동의 의미, 종

교적인 가치와 윤리에도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도덕적인 삶과 기독교 신앙의 윤리

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바빙크는 당시 시대가 세계와 삶에 대한 하나의 통일

된 관점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세계관이 그 시대의 구호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자 애쓴

다고 보았다. 즉, 바빙크는 당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의 사상, 문화, 삶이 통일되지 않고 파

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본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혁명이라 불리는 생성형 AI 시대는 어떠한가? 생성형 

AI 시대에도 바빙크 당시 상황과 유사하게 정치, 경제, 예술, 학문, 교육, 철학, 종교 등은 하나의 통

일된 관점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각각 독립된 자율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영역은 부인되거나 AI 기술이 대체하려 하고, 오직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삶이 참된 삶인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파편화

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적분열과 끊임없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현

재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시대 미래에 대한 낙관론 입장을 보면, 20년 전에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출현을 예고한 과학자 레이 커즈와일(R. Kurzweil)은 최근 신간 '특이점이 가까이 온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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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ularity Is Nearer: When We Merge with AI)'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그는 대표적인 AI 

기술 낙관주의자이며, 그 책은 2045년 인간 지능은 BCI(Brain Computer Interface, 뇌 컴퓨터 인

터페이스) 기술로 기계와 결합할 것이며, 정신을 기계에 업로드하고, 나노봇이 우리의 신체를 수리

해 수명을 늘린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인간 대 AI 대결 구도가 아니라, AI는 언젠가 우

리 내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실현 불가능했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

는 환상적인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AI타임즈, 2024.7.5.). 

이와는 반대로 AI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재적 징후들이 있다. 국제적으로 큰 파장

을 일으킨 AI 관련 사건 하나를 예를 들면, 딥러닝과 신경망 연구로 AI 개발에 크게 기여한 인지심

리학자이며 컴퓨터과학자인 제프리 힌턴(G. E. Hinton)이 구글에서 퇴사하면서, AI의 위험성을 경

고한 것이다. 힌턴은 AI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고, 기업들 간의 경쟁 때문에 기

술제어에 어려움이 있고, ‘킬러 로봇’과 같은 군사 무기로 사용되며, 거짓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진실을 호도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연합뉴스, 2024.3.10. ; New 

York Times, 2023.5.1.). 그리고 인공지능이 웹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쓰인 모든 책들

을 학습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보았을 것이라며,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으로 말미암

은 위기의 순간이 길게는 5년~20년, 짧게는 1~2년 내에 올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The Guardian, 

2023.5.5.). 그는 AI 존재가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를, AI에게 어떤 목표를 주면 그것을 해결하

기 위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방법을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I에게 기후

변화를 막도록 지시하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

에 옮길 위험성이 걱정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4.03.10.). 이러한 기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

회적, 교육적으로도 위기의 목소리가 있다. 생성형 AI 시대는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으며, 우리 사회는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역기

능 또한 심화되고 있다(서미경, 2024). 디지털 역기능은 양극화 현상 심화, 인간관계 악화, 개인의 

심리적 장애, 기초학력 저하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개인의 삶과 사회적 행태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의 오용은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제거하여 인간 고유의 실존적 조건

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오민정·김종규, 2023). 이처럼 생생형 AI의 기술 

발전은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

지만, 악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2) 바빙크의 세계관

바빙크에 의하면, 세계관은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고 종합하는 활동과 연관된 것이다. 인간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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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현상을 인지할 때, 단순히 개별적인 현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원인과 목적에 대해 질문하며 알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모든 현상의 원리를 

찾기 위해 외부로부터 나타난 현상의 배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

으로 통합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규칙을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전제는 인간

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물을 인지할 때, 전체성과 상관성 가운데서 파악하고, 세계 전체의 근원과 목

적을 따라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보고자하며, 그것을 통해 얻은 관점을 자신의 삶과 행동에 적용하

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점을 바빙크는 세계관과 인생관이라 지칭한다. 따라서 세계

관은 세심한 관찰과 의식적인 파악의 결과에 기초한 행위의 원리 또는 행동의 법칙이거나 삶의 규

칙이라 할 수 있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43-51). 바빙크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관은 인간의 삶과 행동에 규칙을 제공한다. 이것은 세계관이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처신하는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둘

째, 인간은 주변 상황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인 세계관 없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에 대한 존재와 이유, 존재 

방식,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질문하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은 어떤 세계관을 가

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적, 동기와 이유가 달라진다. 이것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

빙크는 다른 세계관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히 신

앙의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틀로써 삶의 방향과 목적, 동기와 이유를 제시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단지 개인의 영적 삶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 학문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Bavinck, 2019: 10-17). 이러한 관점은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현대 

과학 기술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하고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

다. 어떤 세계관이든지 한 세계관 안에서 신과 인간과 세계를 보는 관점의 폭과 넓이, 명확성과 정

확성, 여러 주장들의 논리적 적합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바빙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 사이의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그것이 인간 정신이 항상 다시 도달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가장 적합하고 옳은 관점이며 삶의 길인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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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빙크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

바빙크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존재의 문제로, 존재

를 접근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식의 관점에서 사유와 존재를 다룬다. 둘째, 생성의 문제와 관련

하여, 우리 주변 세계의 문제를 논점으로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다룬다. 셋째, 행위의 문제로, 윤리 

문제를 중점으로 하여 생성과 행위를 다룬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30-33). 본 연구는 이와 같

이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라는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2장 ‘생성형 AI가 세계관

에 미치는 영향’에서 논의된 존재론적, 인식론적, 윤리적 변화를 바탕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

한다. 

 

1. 사유와 존재(인식론적 변화)

생성형 AI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유 과정이 필요한 작업을 대신하게 되면서, 그 파급력과 효과

는 현재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있다. 오늘날 생성형 AI는 이미 여러 영역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인지 과정에 필요한 여러 자연적 사

유 과정을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성장 자체를 훼손

할 수 있다는 것이다(Sidorkin,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는 우리 삶의 조건이 되었고 정

보(information)를 접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변화되고 있다(오민정·김종규, 2023). 또한 생성

형 AI의 정보 생성 능력은 인간의 지식 체계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Dreyfus, 2021: 121).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오래지 않은 미래에 인간보다 지능이 높고 자율적인 인식과 판단

을 내리는 AGI(일반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

였고, 또 어떤 새로운 시대로 이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 

존재를 특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하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보면, 첫째,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

조되었으며,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Bavinck, 2003: 45).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의 지성과 사유 능력 그리고 도덕적 직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기 위

한 기초가 되며, 인간의 지식과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존재하는 방식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존재는 하나

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창조적 결과물일 뿐이며,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

해 구성된 존재일 뿐이다. 생성형 AI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능력과 도덕적 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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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없다. 둘째, 참되고 본질적인 인식은 감각적인 지각과 이성으로

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사유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배우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82-92). 생

성형 AI가 인간의 경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과 같은 인식을 모방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가진 물

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참되고 본질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자기반성을 

할 수 없기에 사물의 본질을 배우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된다(Bavinck, 2003: 70-90).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진리를 인식하는데 필수적이

다. 자연법칙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연과 사회의 규칙 파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영하며, 인간의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지혜

와 계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생성형 AI는 영혼을 가진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본

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도 없다. 생성형 AI의 인식은 인간이 

설정한 알고리즘과 인간 경험을 학습한 데이터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인식은 하나

님의 계시와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통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형성

된다. 모든 이성적 인식은 감각적 지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성을 찾으라고 하지 않는다. 이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 드러나 있는 하

나님의 계시에서 찾으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자존적 존재이시고, 모든 다른 존재는 하

나님에 의해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존재를 보존하고 계신

다. 이것은 자연 세계와 인간 존재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존재함을 의미한다(Bavinck, 

2003: 50–70).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와 생성형 AI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

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혼으로부터 사유하는 존재이만, 생성형 AI는 알고리즘과 인

간 경험을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인식하며 인간의 경험을 모방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조물로서 비록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인간 사유의 산물이기 때문

에 인간의 신앙적, 도덕적 사유까지 모방할 수 없다, 

바빙크는 사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성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을 이해하고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Bavinck, 2003: 71-110). 모든 존재가 하

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존재하므로 생성형 AI 역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

신 뜻과 계획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가 생성형 AI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

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를 방법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교육 시스템에서 특히 중요하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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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인격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지

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성형 AI는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는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학습 경험을 창출하고 

개인의 신앙적, 영적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의 개인화된 학습 지원은 학

습자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교육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존재와 생성(존재론적 변화)

AI가 인간의 창의적 작업을 모방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게 되면서 인간의 독

특한 창의적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Floridi, 2019: 56). 생성형 AI의 문제는 AI가 인간

의 유산과 자원들을 채굴하고 가공하여 그럴듯해 보이도록 편집하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콘

텐츠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그것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AI의 정

보와 사유 그리고 논리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The Economist, 2023.4.28.). 이러한 문제로 인

하여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상실되고, 그렇게 되면 인류와 문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

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신의 섭리를 생성형 AI를 통해 따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주님의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생성형 AI를 올려놓기도 한다(Lennox, 이우진 역, 2021: 

14 ; 이경건, 2023 ; AI타임즈, 2024.7.5.). 이러한 현상은 생성형 AI보다 우수한 인공일반지능(AGI)

이 등장하게 된다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처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존재와 생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한

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신앙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의

미를 지니는가?”하는 것이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첫째 모든 피조물이 영적이든, 심리적인 존재이든지 생성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배를 받으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어떤 본성

(natuur), 어떤 현상(foma)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본성은 모든 물체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

님의 음성이며, 모든 사물들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154). 하나

님의 지혜와 힘이 모든 사물들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존재와 생성을 통해서 세계 전체가 발전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생성형 AI 시대에도 만물과 세계 전체의 발전에 대해 말한다. 그것

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생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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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155-156).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

록,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어 있어 생성형 AI가 그것을 모방한

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변함이 없으며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승

리를 주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의 한계와 문제는 타락한 인간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

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선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존재와 

생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며, 생성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Bavinck, 2003: 151-190).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성은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방식과 관련된 것

이다. 생성형 AI의 존재와 기능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데이터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AI의 존재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기술적 발전의 결과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능과 창

의적 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생성은 인간의 생성물인 데이터를 학습하

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즉, 생성형 AI의 생성 

과정은 데이터의 조합과 분석을 통한 것으로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

을 재구성하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생성형 AI는 인간 존재의 기술적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생성형 AI의 존재와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성

형 AI의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한 것으로 인간 존재의 창의적 능력 표현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생성에 의한 창조물인 생성형 AI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며, 그것

이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존재에 의한 기술적 산물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존재의 창의성이 생성형 AI나 그보다 우수한 AGI가 등장 한

다 할지라도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AI 존재를 신성시하여 신의 자리나 목회

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을 통하여 생

성형 AI 시대 존재와 생성에 대한 본질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방법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생성형 AI는 인간 존재의 창의적 능력을 표현하

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발전하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AI 기반 예술 창작 프로그램은 인간의 창의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DeepArt와 

같은 AI 시스템은 인간의 창의성을 표현하고 보완하며 영감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의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AI는 그 창의적인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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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다. 바빙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인간의 창의적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존

중과 보강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인간의 독창성과 도덕적 판단 능력을 대신하거나 압도하는 방식으

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따를 수 있다.

3. 생성과 행위(윤리적 변화)

 생성형 AI는 자동화된 콘텐츠 생성을 제공하고, 일반 지능의 표본인 DNN은 지능, 의미, 이해를 

설명하려는 심리학, 신경과학, 언어학, 철학 등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채택되어 학문적 사회

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Dhar, 2023). 학문적인 패러다임에는 윤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생

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윤리적 책임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Storozhyk, 2024). 결

정권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는 또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시대까지만 해도 정

보의 생성과 유통에 있어 인간이 결정권을 가졌다면, 현재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생성하며 판단

과 유통까지 하는 새로운 가치체제로 전환되고 있다(이완형, 2018).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 AI로 

이전 AI와는 다르게 생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Schmidt, 2024). 따라서 생성형 AI는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암묵적인 윤리 행위자가 아니라,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명시적인 윤리 행

위자가 되는 것이다(김상득, 2024). 또한 생성형 AI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주체적인 새

로운 의견을 제시함으로 새로운 범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크 엘륄(J. Ellul, 1964)의 기술 자율성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엘륄은 기술

이 단순히 인간의 도구로 기능하는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스스로 발전하고 확장하며 사회적 가

치와 인간의 인식 구조를 재구성하는 자율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생성형 AI 역시 자율적 학습

과 자기 발전을 통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AI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라인홀드 니버(R. Niebuhr, 1960)는 인간의 도덕적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버는 인간의 본질

적 죄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기술이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

조한다. 이것은 AI의 윤리적 한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AI가 인간의 도덕적 판

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활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윤리 등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인공지능 관련 윤리를 제정함에 

있어서 윤리적 모색이 힘들다(이완형, 2018 ; 전찬영 외, 2024). 인간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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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윤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주종관계가 성

립되지 않는 경우로 인간중심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고, 공학적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성형 AI 시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생성과 행위의 본질은 무엇이며, 신앙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가?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첫째, 하나님의 도덕법칙은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언적으로 명령한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1172-173). 이 도덕

법칙의 힘은 우리의 무지와 무능, 변명과 눈가림도 통하지 않으며 양심과 협상도 불가능하다. 인간

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점령하고, 그것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결코 면제

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도덕법칙의 정언명령은 생성형 AI 시대 학문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

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 더욱더 엄위한 명령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은 하늘

에 계신 인류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항상 철두철미하게 도덕적 

이상에 부응해야 한다(Bavinck, 김경필 역, 2023, 173-174).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정당하다

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그러한 도덕적 이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생성형 AI 시대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구경꾼이 아니며, 모든 것들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법칙에 따라 시험하고, 그것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적극적으로 언명해

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꾸짖는 하나님의 도덕법칙을 따

라 가치 판단을 하고, 이상적인 것들로 믿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고수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도덕 질서를 인정하면 죄는 단순한 법적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 도덕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관련된 것이고 도덕법칙은 인간이 하

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규범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죄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

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을 포함한다(Bavinck, 2019: 123-135). 이것은 생성형 AI와 관련한 모

든 것이 하나님의 도덕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는 원칙을 내포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질서를 인정할 때,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 윤

리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AI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

성형 AI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여 하나님

의 도덕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방법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신앙과 학

문의 통합을 위한 윤리적 방법론은 생성형 AI가 하나님의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성형 AI의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 또한 신앙적 가치에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반영하는 도구가 되고, 인간과 상호 존중하는 협업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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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과 행위에 대한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윤

리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AI 활용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형성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또한 연구와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을 중시하고, 신앙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

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이처럼 신앙과 학문이 통합된 윤리적 접근법은 생성형 AI의 발전이 하나

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인간의 창의성과 도덕적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안내할 

수 있다.

Ⅴ. 나가는 말

 

생성형 AI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윤리적

인 측면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 세계관에 대한 고민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연결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단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합의 목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발전시키고 적용하여 가치 있는 지식은 받아들이지만, 거짓 지식 주장을 구별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바빙크 당시 시대적 상황과 현재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그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였다. 

첫째, 존재의 문제로, 존재를 접근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식의 관점에서 사유와 존재를 다루

었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생성형 AI에 적용해 보면,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

었으며,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 반면, 생성형 AI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도 없다. 생성형 AI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통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특성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것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

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성형 AI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둘째, 생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 세계의 문제를 논점으로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다루었

다. 모든 피조물은 영적이든, 심리적인 존재이든지 하나님의 생성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다. AI의 존

재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기술적 발전의 결과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능과 창의적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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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생성은 인간의 생성물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생성형 AI의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한 것으로 인간 존재의 창의적 능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존

재와 생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성형 AI 시대 이러한 

존재와 생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을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행위의 문제로, 윤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성과 행위를 다루었다. 하나님의 도덕법칙은 참

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언적으로 명령한다. 도덕법칙의 정언명령은 생성형 AI 시대 학문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때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 더욱더 엄위한 명령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인

간은 하늘에 계신 인류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항상 철두철미하

게 도덕적 이상에 부응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대에도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구경꾼

이 아니며, 모든 것들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법칙에 따라 시험하고, 그것들에 대해 찬성

과 반대를 적극적으로 언명해야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하나님과의 관

계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도덕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

이다. 인간보다 우수한 AI가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AI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빠르게 기술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생성형 AI 시대에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

로 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논의이다. 생성형 AI 시대를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관점으로 

논의함에 있어서 방대한 논점을 모두 다룰 수 없었기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불과하다는 한계점

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의의는 AI 기술발전이 인류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

고와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론 사이에서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

으로 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의한 것에 있다. 생성형 AI 시대에도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여전

히 중요한 과제이다.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은 생성형 AI 시대에 인식론, 존재론, 윤리적 변화의 도

전 속에서 신앙과 학문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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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 시대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는 

것에 있다. 생성형 AI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 세계관에 대한 고민은 신앙과 학

문의 통합과 연결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란 단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생성형 AI 시대를 바빙크의 세계

관에서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위의 문제를 관점으로 논하였다. 첫째, 사유와 존재의 문

제로, 존재를 접근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관점에서 인간과 생성형 AI의 사유와 존재를 논하

였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된다. 생성형 AI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만든 데이터를 통해 인식한다. 둘째, 존재와 생성의 

문제로, 우리 주변 세계의 문제를 논점으로 하여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논하였다. 모든 피조물이 영

적이든, 심리적인 존재이든지 생성형 AI이든지 하나님의 생성 법칙에 예속되어 있다. AI의 존재와 생

성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생성과 행위의 문제로, 윤

리 문제를 중심으로 생성과 행위를 논하였다. 하나님의 도덕법칙은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언

적으로 명령한다. 이러한 정언명령을 학문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더 엄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

간의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도덕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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